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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몰용사를 기리는 롱아일랜드 대교 명칭 변경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차 세계대전 영웅을 기념하여 서퍽 카운티(Suffolk 

County)에 있는 대교를 명명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안(S.4952/A.8152)은 바빌론(Babylon) 타운의 28번 도로 34번 출구에 있는 다리 

명칭을 Corporal Tony Casamento Memorial Bridge로 지정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asamento 상병은 2차 세계 대전 기간 최악의 

전투 중의 하나인 태평양 전장에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용맹과 명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맹은 모든 뉴욕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점이며 이 기념의식은 

그의 복무를 기리고 다음 세대에 그의 정신을 전하는 작은 기념 방식입니다.”  

 

뉴욕의 맨해튼에서 태어난 Tony Casamento 상병은 미 해병대에 입대하여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태평양 전장에서 복무하였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동맹국의 점령지에서 

32명 중 살아남은 2명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빗발치는 총탄과 파편에 맞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자기 위치를 사수하였습니다. 이후 Casamento 상병은 

웨스트 이슬립(West Islip)에서 살았고 그의 용맹으로 1980년에 의회가 수여하는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1987년에 노스포트(Northport)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Michael Venditt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Tony Casamento 상병의 헌신 

정신, 명예, 용기와 애국심을 증명하는 법안을 후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Casamento 

상병의 이름으로 대교를 명명하는 것은 이 미국의 영웅에 대한 가장 좋은 기념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 국가가 필요할 때 헌신한 Tony Casamento의 복무를 기억할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Jean-Pierre 여성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Tony Casamento 상병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명예롭게 복무하였습니다. 그를 기리며 이 

다리에 대해 다시 명명하는 것은 우리의 병사들에게 사심 없는 용기와 희생을 

상기시켜주고 우리의 지지를 표명해 줍니다. Tony Casamento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여 뛰어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념은 그의 투쟁 정신과 나라를 지키려는 

확고한 헌신에 대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 대교는 그를 기리며 명명한 카운티 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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